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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 74명 "한미훈련 연기하자"…정치권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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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이후,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이 남북관계를 위해 조건부로 훈련을 연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원칙대로 훈련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은 '김여정 눈치 보기'라고 비난하

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74명은 오는 16일 실시 예정인 한

미연합군사훈련을 조건부로 연기하자는 성명을 냈습니다.

[설훈/민주당 의원 : 한미연합훈련보다는 한반도 평화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은, 남북 대화 재개의 명분이 필

요해서라며 훈련 연기를 협상 카드로 쓰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한미 동맹 간에 준비가 다 된 훈련이기에 예정대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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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를 한 거 잖아요? 그런 걸 이유로 연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국민의힘도 송영길 대표를 거들었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김여정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국방부는 각종 여건을 고려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방침만 밝혔고, 미 국방부에서는 

"훈련 필요성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하라고 지시한 '여러 가지'의 의미는 코

로나 상황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 남북 관계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아

닌 국방부가 미국 측과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